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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전주로 몰린다!

신․재생 에너지 및 신소재 생산기업들이 전주에 둥지를 튼다.

탄소복합소재 전문 제조기업 한국몰드를 포함 신소재 및 신․재생 에너지 14사가 전라북도 전주로 공장을

이전키로 했다.

한국몰드와 전기 저장장치 생산기업 비나텍, 첨단 항공기부품 생산기업 CNF, 탄소발전기 생산기업 애니핫

등은 7월27일 전주 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을 가지고, 2010년 상반기까지 전주로 공장을 이전키로 했다.

생산 이전을 추진하는 곳은 탄소소재 관련기업이 9곳, 신․재생 에너지 5곳으로 2008년 말 기준 총 매출액

은 2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기업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1090억원을 들여 전주 팔복동의 산업단지와 첨단복합산업단지에 공장을 짓

고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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